
1 1월 광고경기부진 지속

광고경기실사지수(ASI) 11월동향

광고경기는 1 1월에도 부진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

다.  

한국광고주협회가 업종별 4대매체기준 3 0 0대 광고

주를 대상으로 조사한 1 1월 광고경기실사지수(ASI)

가 8 8 . 5를 기록함으로써 광고경기는 지난달의 9 0 . 1에

이어부진을 거듭할것으로 조사됐다. 

이로써 종합광고경기는 지난 9월(117.0) 계절적인

요인을 반영하며 일시적으로 반등했으나 실물경기 부

담으로인해 다시하락세에 들어갈 것으로예상된다. 

월별 A S I가 1 0 0이상이면 광고경기가 지난달보다

호전될 것으로 생각하는 광고주가 더 많고, 100이하면

부진할 것으로생각하는 광고주가 더 많다는 것을 의미

한다. 

이처럼 1 1월 광고경기가 부진할 것으로 전망되는 것

은 9 . 1 1미국 테러 참사 이후 세계경제의 동반 침체로

인해 수출이 8개월째 감소한데다 항공산업이 위기에

빠지는 등 국내 경기 침체가 심화되고 있는 데에 따른

기업들의 불안심리가 주로작용한 결과로분석된다. 

이충관·한국광고주협회 A S I조사팀장

조사항목별종합ASI



매 체별 로 는 T V(8 3 .1), 라 디오 (8 7 .9), 신문

(9 8 .5), 잡지(8 4 .6) 4대매체 모두 지난달에 비해 광

고경기가 부진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, 온라인

(8 5 .1), 케이블·위성TV(9 6 .8)등 주변 매체도 부진

을 겪을것으로 전망된다. 

업종별로는 가전(6 7 .8), 서비스(65.9), 자동차·

타이어( 6 1 .1), 출판(79.4), 컴퓨터 및 정보통신

(76.8), 화장품(7 0 . 0 )등의 광고경기가 부진할 것으로

전망된다. 반면, 가정 및 생활용품(1 0 2 .1), 건설·건

재·부동산(124.3), 금융(105.2), 유통(1 3 1 .1), 패

션(1 0 8 .7) 등의 광고경기는호전될 것으로 전망된다. 

이와 함께 광고주들이 응답한 1 1월 기업경기 체감

지수는 1 0 3 . 7로 나타나 불안한 국내외 경제사정에도

불구하고 실적이 뒷받침되는 기업들의 경기 개선 기대

감이 약하게나마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. 그

러나 동업종경기 체감지수는 9 1 . 2로써 여전히 부진한

것으로 나타나 계속되는 경기침체로인해해당 업종의

시장전망에 대해서는 낙관하지 못하고 있는것으로 조

사됐다. 

1 1월 광고경기실사지수(ASI) 가 8 8 . 5를

기록함으로써광고경기는지난달의 9 0 . 1에 이어

부진을거듭할것으로조사됐다. 

이로써종합광고경기는지난 9월 (117.0)   

계절적인요인을 반영하며일시적으로 반등했으나

실물경기 부담으로인해 다시 하락세에

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. 

업종별종합ASI


